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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3～18]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차단―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

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㉠슬 신호냐

ⓐ긴―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고

㉡늘어선 고층(高層) 창백한 묘석(墓石)같이 황혼에 젖어

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 인 양 헝클어진 채

사념(思念)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

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

㉢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

까닭도 없이 물겹고나

㉣공허한 군 의 행렬에 섞이어

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

길―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

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 신호기

㉤차단―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

-김 균, ｢와사등｣-

(나) ……활자(活字)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

간간이

자유를 말하는데

나의 (靈)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

벗이여

그 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

그 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

마음에 들지 않어라

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어라

이 황혼도 돌벽 아래 잡 도

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

고요함도 이 고요함도

그 의 정의(正義)도 우리들의 섬세(纖細)도

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

이 욕된 교외에서는

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어라

그 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

간간이

자유를 말하는데

우스워라 나의 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

-김수 , ｢사령(死靈)｣-

(다)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

이 두 일 말면 수(禽獸)나 다를쏘냐

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 노라 <제1수>

계교(計 )
*
이 더니 공명이 늦었어라

부 동남(負 東南)
*
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

ⓑ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<제2수>

비록 못 이 도 임천(林泉)이 좋으니라

무심어조(無心魚鳥)는 로 한가하나니

조만간 세사(世事) 잊고 를 좇으려 하노라 <제3수>

강호에 놀자 하니 임 을 버리겠고

임 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 나네

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<제4수>

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 할꼬

행도(行道)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

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<제5수>

-권호문, ｢한거십팔곡(閑居十八曲)｣-

* 계교 : 서로 견주어 살펴 .

* 부 동남 : 이리 리 공부하러 감.

13. (가)～(다)에 한 설명으로 가장 한 것은?

① (가), (나)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

자 한다.

② (가), (다)에는 미래에 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.

③ (나), (다)에는 부정 인 세계에 한 화자의 결 의지가

나타나 있다.

④ (가), (나), (다)에서 화자는 과거에 해 반성하고 있다.

⑤ (가), (나), (다)에는 삶에 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.

14. (가)와 (나)의 표 상의 공통 으로 가장 한 것은?

① 조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.

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.

③ 첫 연과 끝 연을 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.

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상과의 친 감을 드러내고 있다.

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 으로 드러내고

있다.

15. ⓐ, ⓑ에 한 설명으로 하지 않은 것은?

① ⓐ는 ⓑ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.

② ⓑ는 ⓐ와 달리 습 표 을 활용하고 있다.

③ ⓐ, ⓑ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.

④ ⓐ, ⓑ 모두 상을 비유 으로 표 하고 있다.

⑤ ⓐ, ⓑ 모두 시간을 시각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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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(가)의 ㉠～㉤ , <보기>의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

로 보기 어려운 것은?

<보 기>

서정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.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

에서 자아는 상상 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. 그 지만 근

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

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. 그래서 근 이후의 서정시에서는

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

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.

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17. <보기>를 참고하여 (나)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하지

않은 것은? [3 ]

<보 기>

김수 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 다.

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차 회복

시키고, 그로 하여 오랜만에 안정을 리게 했다. 그가

이 과는 달리 생활에 한 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

그러한 안정과 련이 깊다. 하지만 생활에 한 시인의

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. 곧 이상과 실을 문제

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

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

신을 발견하고,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. 이러한 서강

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｢사령(死靈)｣을 이해하는

데 많은 도움을 다.

① ‘자유’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.

② ‘고개 숙이고 듣는 것’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

보여 주는 것이겠어.

③ ‘고요함’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

한 것이겠군.

④ ‘욕된 교외’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한 시인의 성찰이 반

되어 있는 것 같아.

⑤ ‘우스워라 나의 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’는 일상에 매달

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.

18. <보기>를 바탕으로 (다)를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

것은?

<보 기>

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 으로 늘어놓은

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. 체로 각 작품들이 일 된 체계

에 따라 긴 히 연결되어 있다는 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

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.

① 제1수는 시상 개의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.

② 제2수의 ‘계교’는 제1수의 ‘충효’와 련되어 있다.

③ 제3수의 ‘임천’의 좋은 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.

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.

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.

[19～22]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매는 마법의 돌이라고도 불린다. 화학 공정을 통하여

렴하고 풍부한 원료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,

매는 활성화 에 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

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ⓐ돕기 때문

이다. 제1차 세계 직 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의

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 던 철 매

에서부터 최근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백 매

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가 의식주, 에 지, 환경 등 여러

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. 그러나 통 인

공업용 매 개발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매를

발견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‘ 매가 보 다’고 말하기도 한다.

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매 설계 방법이 제안되

었는데, 이는 표면 화학 기술과 매 공학의 발 으로 가능해

졌다. 매 설계 방법은 ㉠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

과정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서 크게 세 단계로 이루

어진다.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이 되는 반응을 선정하고,

열역학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표치를 설정한다. 이

단계에서 열역학 으로 불가능하거나 원하는 수 의 경제성

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단되면 설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.

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물이 매 표면에 흡착되어 생성물로

환되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하며, 그 다음에 이 모델 로

반응의 진행을 쉽게 하는 활성 물질, 활성 물질의 기능을 증

진시키는 증진제, 그리고 반응에 합한 매 형태를 유지시


